
신나이가이멘 - 세 가지 변화로 니치사 등 생산 

신나이가이멘은 현재 월간 약 250t의 원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내

용을 보면 기후(岐阜)에 2만 8천 추를 갖고 있는 직계의 나이가이 텍스타일

에서 180t과 협력 공장에서 70t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급하고 있는 실의 용도는 원형편용이 80%, 직물용이 20%의 비율로 되어 

있다. 생산되고 있는 3가지 타입의 실은 형상, 색상, 혼상의 변화로 실을 생

산하고 있다. 

250t 중에서 면 소재의 색상 변화사가 50%, 혼상 변화사가 25%, 형상 변

화사가 10~15%, 기타가 10~15%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이색 연사 분야에서 면 100% 실은 생산이나 판매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톱

을 차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세 가지 타입의 변화사는 항상 기획 제안사 및 신나이가이멘 오리지널 브

랜드 실로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특주사(特殊注文絲)도 있어 1로트의 주문이 500kg에 불과하여도 주문을 받

아 생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는 테스트사와 미니 벌크품의 경우에는 300kg

의 초소로트도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니터와 SPA(제조 소매업)의 상관 관

계로부터 판매 연줄이나 트렌드 상품을 만들면서 2~3주에 불과한 납기에 납

품하여야 하는 특주사도 있다. 

특주사뿐만 아니라 공장의 조업이 어려워, 신나이가이멘은 리스크 스톡사

로서 면사는 10~60수까지의 색사로 최대 20가지 색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세 번수에 대한 요망도 많아, 일부의 색에서는 80수 100수도 준비하고 있다. 

텐셀 100%, 텐셀 복합, 면 100%의 각종 변화사도 비축하여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이색 연사는 납기까지 니치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형상 변화사에 대하

여는 컴퓨터 슬럽 사는 2005년과 2006년에 히트친 실의 하나이다. 또한 얼룩

실에 대하여는 리사이클 코튼으로서 수피마 면을 사용하고 있다. 깨끗한 얼

룩 실은 인기 실이기도 하다. 

혼상에 대하여는 수모 혼방, 캐시미어 혼방, 앙고라 혼방, 밍크 혼방, 실크 

혼방 등 면이나 텐셀과 이들 섬유와의 복합사로서 제안하고 있다. 

직물용 원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어, 최근에는 일본의 서부 지구에 대하

여, 이색 연사를 적극 제안하고 있어 판매원도 주3회 정도를 직접 대면하여 

판매하며, 정보 또는 상품 개발을 위한 실을 개발하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미까와(三河), 엔슈(遠州)등 동해 지구에 대하여는 이색 연사가 쿨 

비즈용 재킷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마마쓰(浜松)의 엔슈 지구는 주로 2차 

실상(絲商) 경유나 일부 전문 상사가 있다. 

신나이가이멘의 원사는 주로 코듀로이용이 많으며, 면ㆍ캐시미어 혼방, 면

ㆍ실크 혼방, 텐셀 100% 타입의 20수, 30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 외에 넵, 이색 연사, 슬럽사 등도 하마마쓰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

한 비의류 분야를 개척하느라고, 미까와 산지에서 일부 이색 연사의 태번수

사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커튼 분야에서 벌크가 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동해 지구로의 판매에 대하여는 2개월에 3번 정도 방문하였었는데, 이 회



사의 판매 담당자는 월 2번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부터의 방적업은 니치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개척하기로 하고 있으

며, 환경, 자연, 로하스(LOHAS) 등을 융합하여 실을 만들고 있다. 예컨대 

“가라가라(和和)”, “가미와자시(紙技絲), 텐셀 100% 실, 텐셀 융합사의 “낙천 

클럽”이나 텐셀 “이색 연사” 등이 이에 속한다. 

더욱이 2006년의 저팬 크리에이션에 출품할 수 있도록 오거닉 코튼의 시

방(試紡)에 이어 본 생산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다음 세대에 요구

되는 부드러운 방적사를 만들고자 특히 식물성 섬유 방적사라는 구성을 고

려하고 있다. ♣  

 


